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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3. 10. 12.(목)

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한국경제 10월 11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기사내용 

□ 한국경제는 10.11일 ｢못 받은 코로나 빚, 추심 시작됐다｣ 제하의 기사

에서, “금융위는 이번에 캠코가 위탁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나도록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소상공인 등 채무자들의 상황이 악화하자 부랴부랴 대응 정책을 내놨지만 

정작 후속 관리는 부실했다는 지적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캠코는 기존에도 매입한 부실채권의 일부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에서 매입한 연체채권 중 상환유예 기간이 경과한 

일부 채권도 여타 채권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캠코 내부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에 채권관리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보유 채권에 대한 위탁은 

통상의 업무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금융위에 별도의 승인 등을 

요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 금융위원회가 해당 사실을 9월에 인지했다고 한 것은, 개인연체채권매입

펀드에서 매입한 채권 중 유예기간이 경과한 채권에 대한 관리 업무가 

시작된 것을 인지했다는 것이며, 캠코에 추가적인 위탁을 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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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한 것은 올해 12월에 동 펀드의 운영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

하여 검토가 마무리될 때까지 추가 위탁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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